
섬 주민의 숙원, 9년 여정의 시작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거금도와 도양읍 소록도를 연결하

는 거금대교는 국도 제27호선의 연장 구간이자, 주민들의 

오랜 고립을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연도교다. 익산지방국

토관리청이 시행을 맡아 총사업비 2,732억 원을 투입했으

며, 현대건설 등 3개 사가 시공에 참여해 2002년 12월 착공 

후 9년 만인 2011년 12월 개통했다. 총 길이 2,028m(사장교 

1,116m, 접속교 912m)에 달하는 이 다리는 세계 최초의 5경

간 연속 번들형 사장교이자 이중 합성 워런 트러스 공법이 적

용되어 거센 바람과 조류를 견디는 견고한 스펙을 자랑한다.

차와 사람이 수직으로 만나는 복층 구조

거금대교는 대한민국 해상 교량 중 처음으로 자동차 전용 도

로와 자전거·보행자 도로를 수직으로 분리한 ‘복층 구조’로 

건설되었다. 상층(2층)으로는 자동차가 시원하게 달리고, 하

층(1층)에서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다도해의 청정한 

풍광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다. 2,028m에 달하는 거대한 규

모에도 불구하고, 사장교 특유의 세련된 조형미와 다이아몬

드형 주탑이 주변 자연경관과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단절을 넘어 생태 관광의 중심축으로

이 다리가 가지는 가장 큰 상징성은 ‘바다 위를 걷는 다리’라

는 감성적 가치와 생태적 접근성이다. 차가 통행하는 교량 

밑으로 사람이 안전하게 걸어서 바다를 건널 수 있다는 점은 

국내 유일의 독보적인 자산이다. 과거 소록도의 아픔과 거금

도의 단절이라는 역사적 소외는 거금대교를 통해 치유되었

으며, 오늘날에는 둘레길과 연계된 남해안 생태 관광의 핵심 

거점이자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상생과 힐링의 미래를 향한 길

단절된 섬을 육지와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잇는 

메신저가 된 거금대교. 속도를 내며 스쳐 지나가는 다리가 

아니라 천천히 걸으며 자연을 호흡하게 만드는 이 길은, 우

리가 도로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상생과 힐링의 미

래를 묵묵히 보여주고 있다. 바다 위를 걸어간 그날의 발자

국은 지금도 푸른 파도 위에 선명한 금빛으로 남아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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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의 푸른 바다 위로 번쩍이는 금빛 줄기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거금도와 소록도를 잇는 거금대교의 

풍경이다. 멀리서 보면 햇빛에 반사되어 ‘금빛 대교’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는 이 다리는, 단순히 섬과 섬을 연결하는 기능적 도로

를 넘어 해상 교량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건축물이다. 

그날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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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빛 바다 위를 걷다, 
복층 교량의 
새 지평을 연 거금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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